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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일주기리듬,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및 

항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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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eating attitudes in female nursing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on 121 university students in 2016. Data was collected using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asking about circadian rhythm (Morningness-Eveningness Questionnaire), daytime 
sleepiness (Epworth Sleepiness Scale), sleep quality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and eating attitudes 
(Eating Attitudes Test-26). Stress resistance was measured with a brain quotient test. The data were analyzed 
with a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using SPSS 22.0. Results: Eating 
attitudes were associated with daytime sleepiness, sleep quality, and stress resistance of the right hemisphere. 
Among these, daytime sleepiness and sleep qua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ating attitud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leep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eating disorders in female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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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섭식장애란 비정상적인 섭식 또는 체중 조절 행동 문제를 

가진 정신질환을 의미한다[1]. 정신질환진단통계편람에서는 

지나치게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

exia nervosa)이나 폭식을 반복하는 신경성 폭식증(bulmia 

nervosa) 및 폭식장애(binge-eating disorder) 등을 섭식장애

로 규정하고 있으며[2], 이러한 섭식장애는 후천적으로 형성

된 왜곡된 체중 인식이나 신체상 인지, 잘못된 섭식과 같은 부

적절한 섭식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1]. 일반적으로 

개인의 섭식태도는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요인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3], 특히 최근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세계적 상황의 변화

로 인하여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이로 인한 수면각성리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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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이나 부적절한 섭식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4]. 

약 24시간동안 수면각성리듬에 따라 주기성을 갖는 모든 생

리현상을 일주기리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주기리듬의 개

인차는 생리적 리듬뿐만 아니라 인지, 행동, 정서 등에서도 차

이를 유발할 수 있다[5]. 개인의 일주기리듬은 아침형, 중간형, 

저녁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6], 아침형은 주로 일찍 일어나

고 일찍 잠들며 오전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반면, 저녁형은 늦

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위상의 지연이 있고 아침형에 비해 

수면각성리듬, 체온, 코티졸과 같은 호르몬 수준이 아침형과 

약 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7,8]. 특히 20  전

후 사춘기 호르몬 변화는 일주기유형을 최 로 지연시키므로 

학생들의 일주기유형은 부분 저녁형이지만, 학기 중 개인

의 생체리듬과 불일치하는 학교생활로 인한 사회적 시차는 수

면장애 또는 섭식장애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9-11]. 또한 일반적으로 저녁형은 불안, 강박, 스

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많고, 주간졸음

이나 낮은 수면의 질과 같은 수면장애도 더 많이 호소하며[12], 

늦은 취침시간으로 인해 야식행동을 보이거나 폭식증상을 보

이기도 하고, 충동성과 불면증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음

식중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이외에도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

는 스트레스 관리는 생활습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4], 

스트레스는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적인 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14]. 이처럼 섭식문제와 신체적 일주기리듬[13] 및 

수면문제[11]와의 관련성에 한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의 섭식태도와 관련된 연구들

은 부분 스트레스[14,15], 우울[15,16], 신체존중감, 문제행

동, 완벽주의[16], 인관계[15]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관련

되어 있으며 일주기유형, 수면, 스트레스를 종합하여 본 연구

는 없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국내 섭식장애 유병

률은 2015년 6,873명에서 2019년 8,84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고, 여성 환자가 81.1%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17]. 이 중에서도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

령집단은 20  여성으로 전체에서 약 19.6%를 차지하였다

[17]. 무엇보다 여자 간호 학생은 섭식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

은 20  여성에 해당하며, 수업과 실습의 병행으로 일반 학

생보다 학업량이 많으며 교 근무 형태의 실습으로 교란된 일

주기리듬은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하락과 같은 수면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을 상

으로 일주기유형,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항 스트레스 및 섭식

태도를 조사하고,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

호 학생의 섭식장애 문제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일주기리듬, 주간졸음증, 수면의 

질, 항 스트레스 및 섭식태도 수준을 파악하고, 섭식태도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상은 D시 소재 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현

재 치료중인 질환이나 복용하는 약물이 없는 여학생 121명이

다. 상자 모집은 사전 공지를 통해 안내되었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일자에 안내된 장소에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절차에 한 설명을 들은 후 서면 동의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설문응답과 뇌기능 검사의 

절차, 소요되는 시간, 침습적 절차나 부작용은 없음을 고지하

였고, 연구참여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뇌기능 검사 결과는 한 달 이내에 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

보됨을 안내하였다. G*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에 필요한 독립변수 4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

과크기를 .34[19]를 기준으로 계산한 표본크기는 60명이었으

며, 본 연구 상자는 121명으로 이를 충족하였다. 계산을 위해 

투입된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로, 선행된 메타분석

[19]에서 분석된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효과크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주기리듬(Circadian rhythm)

일주기리듬의 개인차를 분류하기 위해서 Horne와 Östberg 

[6]가 개발하고, Lee 등[20]이 20~39세 성인을 상으로 표준화

한 한국판 아침형-저녁형 설문(Korean version of Morningness- 

Eveningness Questionnaire, MEQ-K)을 이용하여 평가하였

다. 총 19문항을 채점표에 따라 계산한 총점에 따라 ‘저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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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점)’, ‘중간형(42~58점)’, ‘아침형(59점 이상)’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최저 16점에서 최  86점으로 점

수가 낮을수록 아침형, 점수가 높을수록 저녁형에 가깝다. Lee 

등[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7, 본 연구에서

는 .72였다. 

2) 주간졸음증(Daytime sleepiness)

상자의 수면 중 주간수면과다를 평가하기 위해서 Johns 

[21]이 개발한 앱워스 수면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ESS)을 사용하였다. 일상생활 중 졸릴 수 있는 8가지 상황에 

하여 졸린 정도를 ‘전혀 졸리지 않다’(0점), ‘조금 졸리다’(1

점), ‘상당히 졸리다’(2점), ‘매우 많이 졸리다’(3점)로 점수를 

매기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간졸림증이 심한 것을 의미하고 

총점이 11점 이상인 경우 과도한 주간 졸음으로 평가할 수 있

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69였다. 

3) 수면의 질(Quality of sleep)

상자의 수면 중 수면의 질은 측정하기 위해서 Buysse 등

[22]이 개발하고, Sohn 등[23]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측정도구(Korean version of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를 사용하였다. 

PSQI-K는 7개의 하위영역(주관적인 수면의 질 1문항, 수면잠

복기 2문항, 수면기간 1문항, 상습적인 수면효율 3문항, 수면

장애 9문항, 수면유도제 사용 1문항, 주간기능장애 2문항)에 

한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 당 0~3점으로 평가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음을 의미하며, 5점 이상

이면 불량한 수면군으로 구분하였다[22]. Sohn 등[23]의 연구

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61

이었다. 

4) 항 스트레스(Stress resistance)

항 스트레스는 뇌파분석을 통한 뇌기능 지수 검사(Brain 

quotient test) 결과 중 스트레스에 한 저항능력을 나타내는 

항 스트레스 지수(Anti-stress quotien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

다. 항 스트레스 지수는 Ahn [24]의 연구에서 스트레스호르몬

인 코티졸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생화학검사나 침

습적 절차 없이 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항 스트레스 지수의 점수는 높을수록 내 ․ 외부 환경자극에 

한 스트레스 저항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5) 섭식태도(Eating attitude)

상자의 섭식태도는 문제가 되는 식이 행동과 음식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Garner 등[25]이 제작한 섭식태

도검사(Eating Attitude Test, EAT-26)를 사용하여 식이장애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EAT-26은 3개의 하위영역(식이조절 

13문항, 폭식과 음식집착 6문항, 섭식통제 7문항)에 한 2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해 ‘전혀 그렇지 않다’, ‘거

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로 응답한 문항은 0점, ‘자주 그

렇다’ 1점, ‘매우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3점으로 평가

하며 총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식이장애 진단을 위한 전문가

면담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일 학에 재학 중인 여자 간호

학생을 상으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

였다. 해당 학에 허락과 자문을 구한 뒤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목적과 기 효과를 사전에 안내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

를 원하는 자들을 상으로 서면동의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연

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언제든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먼저 상자들은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실

시한 후, 항 스트레스 검사를 위한 뇌기능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학 내 컴퓨터실로 이동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뇌기능 지수 

검사는 뇌과학과 교수 1인과 뇌과학 전공 학원생 3인으로 이

루어진 전문가들에 의해 상자의 전전두엽(prefrontal lobe)

에서 뇌파측정기(Neuro-Harmony M, Braintech Corporation, 

Korea)를 이용하여 침습적 절차 없이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뇌

파는 고속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분석되

었다. 모든 검사는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뇌기능 지수 검

사 결과는 분석 후 개별적으로 안내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집

된 136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121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들은 빈도,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

주기리듬,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에 따른 섭식장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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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ating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1)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Eating Attitude

t or F p
M±SD

Age (year) 20.28±1.46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15 (12.4)
 48 (39.7)
 25 (20.7)
 33 (27.3)

6.20±4.99
7.13±5.47
6.52±5.78
7.52±5.61

0.27 .846

Religion Yes
No

 50 (41.3)
 71 (58.7)

6.66±6.21
7.23±4.92

1.25 .267

Living with family Yes
No

 72 (59.5)
 49 (40.5)

7.14±5.72
6.78±5.13

0.54 .463

Drinking Yes
No

 81 (66.9)
 40 (33.1)

7.51±5.77
5.95±4.70

1.55 .215

Height (cm) 161.57±4.95

Weight (kg)  54.22±7.90

Body mass index 
(kg/m2)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17 (14.0)
 85 (70.2)
 8 (6.6)
11 (9.1)

20.72±2.47

5.65±4.62
6.87±5.63
9.75±6.25
8.00±4.56

1.16 .327

Circadian rhythm Evening types
Intermediate types
Morning types

 37 (30.6)
 78 (64.5)
 6 (5.0)

7.81±6.79
6.72±4.61
5.50±7.06

0.47 .496

Daytime sleepiness Normal
Excessive

107 (88.4)
 14 (11.6)

6.68±5.07
9.36±7.74

-1.26 .228

Quality of sleep Good
Poor

 66 (54.5)
 55 (45.5)

6.29±4.73
7.84±6.19

-1.52 .131

Eating attitude Normal
Eating disorder risk

116 (95.9)
 5 (4.1)

-

도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상자의 일주기리듬, 수면(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항 스

트레스 지수 및 섭식장애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

하고, 최솟값과 최댓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점

수로 평가한 항목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

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인 주간졸음

증, 수면의 질, 우측 항 스트레스 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평균 나이는 20.28세였으며 학년은 2학년(39.7%)

이 가장 많았고, 4학년(27.3%), 3학년(20.7%), 1학년(12.4%) 

순으로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58.7%였으며, 부분의 학생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59.5%),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자취 중

인 상자는 40.5%였다. 음주여부에서는 평소에 술을 마시는 

상자는 66.9%, 금주 중인 상자는 33.1%였다. 상자의 평

균 키는 161.57 cm, 몸무게는 54.22 kg으로, 체질량지수는 부

분 정상(70.2%)범주에 해당되었고, 저체중 14.0%, 비만 9.1%, 

과체중 6.6%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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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21)

Variables
Circadian 
rhythm

Daytime 
sleepiness

Quality of 
sleep

Stress resistance
(Left)

Stress resistance
(Right)

r (p) r (p) r (p) r (p) r (p)

Daytime sleepiness -.19 (.033)

Quality of sleep -.20 (.025) .19 (.040)

Stress resistance (Left) -.05 (.623) -.06 (.499) -.07 (.476)

Stress resistance (Right) -.10 (.275) -.08 (.397) -.07 (.439) .87 (＜.001)

Eating attitude
Diet
Bulimia & concern about food
Oral control

-.13 (.149)
-.06 (.502)
-.14 (.137)
-.13 (.156)

.23 (.011)

.18 (.055)

.15 (.107)

.14 (.115)

.26 (.005)

.13 (.156)

.10 (.269)

.35 (＜.001)

-.08 (.403)
-.08 (.414)
-.01 (.901)
-.04 (.673)

-.18 (.048)
-.16 (.078)
-.06 (.551)
-.10 (.259)

Table 2. Circadian Rhythm, Daytime Sleepiness, Quality of
Sleep, Stress Resistance and Eating Attitudes of Subjects

(N=121)

Variables M±SD Min-Max

Circadian rhythm 45.10±7.95 24~72

Daytime sleepiness  7.32±3.07  1~16

Quality of sleep  5.65±2.65  2~14

Stress Resistance
Left
Right

 67.64±10.97
 67.27±10.94

14.23~88.04
22.59~88.44

Eating attitude
Diet
Bulimia & concern about food
Oral control

 6.99±5.47
 4.93±4.37
 0.91±1.47
 1.15±1.94

 0~29
 0~23
0~8

 0~10

2. 대상자의 일주기리듬,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항 스트

레스 및 섭식태도 

상자의 일주기리듬 평균점수는 45.10점으로 중간형이 

가장 많았고(64.5%), 아침형은 5.0%에 불과했다. 상자의 수

면 관련 변수 중 주간졸음증은 평균 7.32점이었으며, 총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과도한 주간 졸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

자는 11.6%였고, 수면의 질은 평균 5.65점으로, 점수가 5점 초

과하여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학생은 45.5%

였다. 스트레스 저항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 스트레스 지수

는 좌측이 67.64점, 우측이 67.27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섭식

태도의 평균점수는 6.99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식이조절 점

수는 평균 4.93점, 폭식과 음식집착은 0.91점, 섭식통제는 

1.15점이었다. 이 중 총점이 20점 이상으로 식이장애 진단을 

위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대상자의 일주기리듬,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항 스트

레스 및 섭식태도의 상관관계

상자의 일주기리듬, 수면, 항 스트레스 지수 및 섭식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자의 섭식태도가 좋지 않

을수록 주간졸음증이 심하고(r=.23, p=.011), 수면의 질이 좋

지 않으며(r=.26, p=.005), 우측 스트레스 저항능력은 낮았다

(r=-.18, p=.048). 또한 일주기리듬이 저녁형에 가까울수록 주

간졸음증은 심하고(r=-.19, p=.033), 수면의 질은 좋지 않았다

(r=.19, p=.040). 또한 섭식태도의 하위영역과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를 추가분석한 결과, 섭식통제는 수면의 질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4. 대상자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상자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인 주간졸음증, 수면

의 질, 우측 항 스트레스 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Durbin-Watson 값은 1.99로 2에 

근접하여 각 독립변수 간 자기상관은 없었고, 공차한계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는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

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모형에 적합하였다. 분석결과, 주간졸

음증(β=0.18, p=.045)과 수면의 질(β=0.21, p=.019)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유의하였다(F=5.43, p=.002)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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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Eating Attitude (N=121)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7.33 3.42 2.14 .034

Daytime sleepiness 0.32 0.16 .18 2.03 .045

Quality of sleep 0.44 0.18 .21 2.38 .019

Stress Resistance (Right) -0.08 0.04 -.15 -1.74 .085

R2=.12, Adj. R2=.10, F=5.43, p=.002

논 의

본 연구는 섭식장애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20  

여성인 학생을 상으로 일주기리듬,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항 스트레스 및 섭식태도 정도를 파악하고, 섭식태도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우선 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섭식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요

인은 없었다. Byeon 등[26]의 연구에서 음주는 비정상적인 섭

식태도와 정적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음

주를 하는 학생의 섭식태도가 7.51점으로 음주를 하지 않는 학

생의 5.95점보다 높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상자들의 일주기유형은 중간형이 64.5%로 가장 많았고, 

저녁형은 30.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비

록 연구도구는 다르지만 국내 학생들을 상으로 한 Kim과 

Hwang [27]의 연구에서 중간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학생들의 일주기유형은 저녁형이 우세하

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중간형이 많이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가 학기 중 이루어졌고 학교생활로 인한 아침

기상이 측정도구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상자들

의 수면 관련 요인 중 주간졸림증은 평균 7.32점, 과도한 주간

졸림증으로 평가가능한 상자는 11.6%로, 여자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28]의 평균점수(8.06점)와 주간과다졸림

증으로 평가 가능한 상자(23.8%)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학생은 45.5%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5.65점)는 기존의 간호 학생의 7.3점

[18], 11.18점[27]보다 낮고, 일반 학생 5.9점[18]과 유사하였

다. 한편, 상자들의 평균 항 스트레스 지수는 좌측 67.64 ㎶, 

우측 67.27 ㎶로 나타나, 20  여성 직장인의 평균 57.48 ㎶보

다는 다소 높은 결과였다[24]. 마지막으로 섭식태도의 평균점

수는 6.99점으로 간호 학생의 6.89점과 유사하였고[26], 평

균평점은 0.27점으로 Chang과 Sohn [15]의 일반 여 생의 점

수 0.36점보다는 다소 낮았다. 즉, 본 연구의 상자들이 비교

적 스트레스 저항능력이 높고, 섭식태도는 일반 여 생에 비

해 다소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자의 일주기유형은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즉, 일주

기유형이 저녁형에 가까울수록 주간졸림증과 수면의 질 저하

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저녁형 일주기유형과 수면

장애, 불면증, 수면의 질 저하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29]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상자의 섭식태

도는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과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우측 항 스트레스 지수와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섭식태도의 하부영역에 따른 추가분석 결과 섭식통제 즉, 체

중증가에 한 압박감이 크고 섭식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사람일수록 좋지 않은 수면의 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의 낮은 수면의 질과 불균형

한 식습관의 관련성이 있었고[30], 간호사의 통제되지 않는 섭

식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한 섭식이 낮은 수면의 질과 부적

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상관성을 보고한 선행연구[4]와 유사한 

연구결과였다. 하지만 일주기유형은 섭식태도의 영향요인이 

아니었는데, 이는 Ryu와 Suh [10]의 연구에서는 여자 학생

의 일주기유형이 저녁형일수록 폭식과 야식행동이 증가한 것

과 상이한 결과였다. 그러나 Kanderger 등[13]의 연구에서도 

저녁형 일주기형이 직접적으로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면증과 충동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음식중독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 볼 때, 일주기유형과 

섭식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섭식태도와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간졸림증과 수면

의 질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우측 항 스트레스 지

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 학생의 스트레스는 섭식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요인이었고[14] 간호사의 수면의 질

과 스트레스 관리가 부적절한 섭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

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4],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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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뇌기능 지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뇌기능 지수에서 항 스트레스 지수는 뇌의 

과활성으로 불안,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고베타파와 안정상태

에서 관찰되는 알파파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24]. 대상자의 

항 스트레스 지수는 20대 여성 직장인보다 높았던 것을 고려

해 볼 때[24]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저항능력이 다소 높은 대

상자가 편의 표집되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스

트레스 저항능력에 대한 다각도적인 분석을 통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

째,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 학생들을 편의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국제적으로 신뢰도와 타

당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으므

로 이를 보완하여 추후 일주기리듬, 수면, 스트레스 및 섭식태

도에 관한 반복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주기리듬, 주간졸림증, 수

면의 질, 스트레스 및 섭식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섭식태

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

과, 대상자의 일주기리듬이 저녁형에 가까울수록 주간졸림증

과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고, 섭식태도가 좋지 않은 대상자들

은 주간졸림증과 수면의 질이 나쁘며 우측 항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섭식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주간졸림증과 수면의 질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수면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아로마테라

피와 같은 중재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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